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개최하며

  한국의 불교문화는 1,70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우리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
다. 이를 증명하듯 천년이 넘은 유무형의 자산은 현시대에도 그 감화를 고스란
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계승하여 다시금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피우기 위하여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43년의 시간을 지나며 27회를 맞이하였습
니다. 불교미술을 발전시키고자 서원을 세운 현시대의 불교미술작가들이 다양
한 작품을 출품하여 장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세상이 풍요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시절인연에 따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은 항상 꽃피어 왔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
사와 석굴암은 문화가 가장 흥성하던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졌으나, 같은 세계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고려가 전란에 휩싸인 와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겨레와 민족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의 숨겨져 있는 
저력과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불교미술대전은 곤경에 처한 삶 속에 가리어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주 같은 심성과 자비로운 불성의 존재를 예술적 장엄물을 통
해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미술작품은 예술을 넘어 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담
으려 하는 작가의 지극한 정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공덕을 이 자리에서 함
께 나누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정진의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시길 기원합니
다. 금번 전시회를 원만히 이끌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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